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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외모(body)’는 

미적 표현뿐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지고 있

다(김인숙, 2017, pp. 475-476). 특히, 여성에

게는 여성성과 여성다움의 표현 수단으로 외모 

가꾸기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

모와 성형수술에 관한 인식 조사’에는 ‘우리 인생

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19.8%

였고, 여성의 응답이 24%로 남성의 응답 15%보

다 상대적으로 많았다(한국갤럽, 2020, p. 3). 

1) 이 글은 김동식, 김영택, 동제연, 정다은, 김숙이. (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

으로�의 4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이 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만율은 낮지만 실제 자신의 체형을 더 크게 인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10~20대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히 과대왜곡을 보이는 여성의 경우 불건강한 행동

이나 미용성형 방법으로 외모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신체이미지 왜곡과 불건강한 외모관리 행

동은 우리사회의 여성 외모에 대한 압박과 기준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불건강한 외모관리를 줄이려면 여성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외모에 대한 평가와 차별 근절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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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사에서 ‘외모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십

니까?’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신경 쓴

다’는 응답은 여성이 71%로 남성 49%와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였다(한국갤럽, 2020, p. 5).

이 조사 결과와 같이 여성이 외모관리에 신경

을 쓰는 주된 이유는 일과 삶의 터전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와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72개사를 대상으로 ‘지

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조사한 결과, 과반이 넘는 55.6%가 ‘그렇

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가 55.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조선

일보 보도자료, 2020. 11. 18.). 사회 진입에서

부터 사회적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외모관

리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

만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 기준에서 이탈

될까 두려워하는 여성이 많고, 불건강한 외모관

리 행동이나 미용성형을 통해 얼마든지 개조 가

능한 것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미

용·성형 관련 사업도 급성장하고 있다(임인숙, 

2006, p. 185). 문제는 사회가 부여하는 이상적

인 여성의 외모/몸 기준은 건강한 외모/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불건강한 외모관

리 행동과 미용·성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배

경에는 우리사회가 여성의 외모/몸을 대상화, 상

품화, 물신화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송명희 외, 

2007, p. 24).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왜곡된 외

모관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불건강 외모관리와 

정신적 불건강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럼에도 국가 건강 정책에서는 신체이미지와 외모

관리를 여성 건강 증진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

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최근 양상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승인

통계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근거하여 발표된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

행태조사 통계와 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통계(교육부,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청, 202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외모관리 행동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8월에 15~64

세 남녀 2,58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되, 일부 내용은 해당 원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김동식 외, 2019, 

p. 6).

2. 여성의 외모평가와 신체이미지 왜곡

가. 여성의 외모평가

1) 여성 청소년의 비만과 체중감소 시도 및 신

체이미지 왜곡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21)이 매

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20

년까지의 조사 통계에서 비만율(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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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09년 5.1%

에서 2013년 6.6%, 2017년 10.0%, 그리고 

2020년에는 12.1%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이 기간 비만율은 총 237.3% 증가하였다. 이 추

세는 남녀 학생 모두에서 관찰되며, 증가 폭도 남

학생은 236.4%, 여학생은 240.0%로 거의 비슷

하다. 그러나 비만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 특히 2015년 이후 성별 간 격차가 커지는

데, 2020년 기준 남학생의 비만율은 15.6%로 

여학생 8.4% 대비 1.9배 더 높다. 과체중률(소아

청소년 표준성장도표 기준 성별·연령별 체질량

지수가 상위 6~15%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 역시 

동일 기간 남녀 학생 모두 증가세를 보인다. 여기

서도 남학생의 과체중률은 여학생의 과체중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여기서의 성별 격

차는 비만율에서의 성별 격차에 비해 크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월간 체중감소 시도

율(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2009년부터 2020년까

지 체중감소 시도율은 31.2~34.6% 범위를 유지

한다. 즉, 큰 변동이 없이 소폭의 증감만 있다. 이

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학생의 월간 체중감

소 시도율은 전체 결과와 같이 뚜렷한 추이가 보

이지 않지만, 남학생은 2016년 이후 소폭의 증

가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2009~2020년 기간 여

학생의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은 40.2~45.5% 범

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학생에서 관찰된 

22.4~27.4%의 시도율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를 앞서 살펴본 비만율, 과체중률 결과

와 결부시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비만율

과 과체중률이 높기 때문에 월간 체중감소 시도

율도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

과는 그 반대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만

율과 과체중률이 낮지만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은 

더 높다. 그럼 왜 비만·과체중과 체중감소 시도

에서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

로 외모평가로서 신체이미지 왜곡(body image 

distortion)이다. 신체이미지 왜곡은 다양한 측

정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보통은 객관적인 측면

에서 비만 수준을 보여 주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주관적인 측면에서 비만 수준

을 보여 주는 체중 인식(body weight perception, 

BWP) 간의 비일치성을 많이 활용한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통계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신체이미

지 왜곡 인지율(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기준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하위 85% 미만에 속

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

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의하였다. 이 통계

는 자신의 체형을 실제 체형보다 더 크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즉 과대왜곡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2009~2020년 기간 신체이

미지 왜곡 인지율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남녀 학생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여학생의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동일 기간 28.6~36.5% 범위를 

유지하는데, 이는 남학생의 인지율이 17.7~2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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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2) 성인 여성의 비만과 체중감소 시도 및 

신체이미지 왜곡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20)은 매년 소아청

소년을 포함한 전 생애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 

근거하여 발표된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청소년과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2009~2019년) 19세 이

상 성인의 비만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청

소년과 동일하게 성인 비만율도 소폭이지만 증가

세가 관찰된다. 그런데 남녀를 구분해서 보면, 남

성은 이 기간에 그 증가세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

지만, 동일 기간에 여성은 몇 차례 증감이 있지만 

뚜렷한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의 비만율은 여성의 

비만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결과적으로 최근의 

성별 간 격차가 가장 크다. 국민건강통계에서는 

그림 1. 청소년 남녀의 비만율, 과체중률, 체중감소 시도율 및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성 여성

6.66.6 7.07.0 6.86.8
7.57.5 7.97.9

8.58.5
8.88.8

11.111.1
12.312.3

13.413.4
13.813.8

15.615.6

5.15.1 5.35.3 5.65.6
6.26.2 6.66.6 6.96.9

7.57.5

9.19.1
10.010.0

10.810.8 11.111.1
12.112.1

3.53.5 3.53.5
4.24.2 4.84.8 5.25.2 5.25.2

6.16.1
6.96.9

7.67.6 8.08.0 8.18.1 8.48.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성 여성

7.87.8 7.77.7 7.67.6 7.77.7
8.18.1 8.08.0

8.68.6

9.59.5 9.89.8
10.510.5

11.511.5

8.98.9
8.18.1

7.07.0 7.07.0 7.27.2 7.57.5
8.08.0 8.08.0

8.88.8 9.19.1 9.39.3 9.69.6
10.210.2

8.68.6

6.26.2 6.26.2
6.86.8

7.37.3
7.97.9 7.97.9

8.78.7 8.68.6 8.78.7 8.78.7 8.78.7

비만율1) 과체중률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성 여성

43.043.0 43.443.4
45.545.5 43.543.5 44.744.7 45.145.1

42.242.2 42.542.5 43.043.0
41.641.6 42.342.3

40.240.2

32.032.032.632.6 33.333.3 34.134.1
32.432.4 33.233.2 33.633.6

31.231.2
32.932.9 33.633.6 33.133.1 34.634.6

22.722.723.523.5 24.324.3 23.923.9
22.422.4 22.722.7 23.123.1 23.023.0 24.024.0 24.924.9 25.225.2

27.427.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성 여성

36.536.5 36.336.3 36.036.0 35.635.6 36.336.3 35.635.6
34.734.7

32.432.4
30.430.4 29.829.8

28.628.6

33.333.3

27.227.2

30.230.2 29.429.4 28.828.8 28.528.5 28.728.7 28.328.3
26.626.6 25.825.8

24.224.2 23.823.8 23.923.9

20.120.1

24.224.2
22.922.9 22.122.1 21.721.7 21.621.6 21.321.3

20.120.1 19.419.4
17.917.9 17.717.7

19.019.0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3)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4)

주: 1)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기준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상위 5%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2; 2) 2017년 소아청소

년 표준성장도표 기준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상위 6~15%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 3) 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4) 2017

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기준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하위 85% 미만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 164-187의 <결과표 41>, <결과표 42>, <결과표 43>, <결과표 46>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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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구집단의 저체중(underweight)에 대한 

추이도 보여 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소폭의 증감이 있지만 2015년 이후에

는 감소세가 관찰된다. 특히, 남성은 좀 더 감소

세가 뚜렷하다. 저체중률은 모든 연도에서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성별 간 격차가 가장 컸는

데, 여성의 저체중률은 7.7%로 남성의 2.3%에 

비해 3.4배 정도 더 높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와 같이 국민건강통

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에서도 체중

감소 시도율(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최근 1년간 본인 의지로 체중을 감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비율) 통계를 제공해 주는데, 다

만 그 단위가 연간으로 청소년 통계보다는 좀 더 

연간 추이를 잘 보여 준다. 남녀 성인 모두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에 어떤 뚜렷한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소년 통계에서와 동일하게 

여성의 체중감소 시도율은 남성에 비해 작게는 

11.0%포인트, 많게는 14.2%포인트 높다. 주관

적 비만 인지율(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07~2009

년 83.3%였던 것이 2013~2015년에는 85.8%, 

그리고 2019년에는 86.8%로 비슷한 수준을 보

인다. 성별로도 이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남성과 여성 간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매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여성의 인지

율은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관적 비만 인지율의 정의

에서와 같이 실제 비만이지만 비만으로 인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다. 즉, 100에서 주관적 비만 

인지율을 뺀 나머지 비율이 바로 그 비율이 된다. 

연도별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성 비만인의 경우 

자신이 실제 비만단계에 있음을 좀 더 인지하고 

있고,반대로 남성은 그 인지율이 비율이 여성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남

성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성 비

만인에 비해 여성 비만인에게서 자신을 비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

보다 더 크거나 살찐 편으로 인지하는 특성과 연

관성이 있다. 만약 국민건강통계에서 실제 저체

중자 중에서 저체중 인지율 통계를 제공해 주었

다면, 지금 주관적 비만 인지율과는 반대 결과를 

보였을 것이다. 즉, 저체중자 중에서 남성의 저체

중 인식률은 여성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그 이

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더 크고 살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실제 여

성 자신의 체형이 저체중(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정상체중으로 인지하

여, 상대적으로 실제 저체중 남성의 주관적 저체

중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와 같

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실제 비만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성별

화된 몸(외모)의 기준이 존재하고, 이 기준에 따

라 남녀가 다른 외모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 내

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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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저체중률,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에 대

해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기준으로 연령별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저체중률을 보면 대

체로 ‘유(U)자형’ 형태를 보인다. 특히 여성의 형

태는 남성과 비교할 때 더 뚜렷한데, 특히 19~29

세 저체중률은 15.2%로 가장 높다. 이보다 소폭 

낮은 연령군은 30~39세인데 저체중률은 10.5%

이다. 이어서 40~49세 4.2%, 50~59세 3.5%, 

70세 이상 3.4%, 60~69세 1.1% 순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남성의 저체중률은 70세 이상이 

4.9%로 가장 높고, 19~29세는 3.6%로 두 번째

로 높은 순위이다. 이처럼 여성의 저체중률은 60

세 미만에서 남성의 저체중률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데, 특히 19~39세 젊은 층에서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 이어서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을 보면, 

여기서 분모는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인 

비만인으로 이들 중 2019년에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했던 비율로 정의된다. 이 역시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전 연령군에서 여성의 연간 체중

그림 2. 성인 남녀의 비만 및 저체중 유병률, 주관적 비만 인지율 및 체중감소 시도율 추이(2019년 기준)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남성 여성

23.323.3
26.026.0

24.824.8
27.127.1 28.028.0

25.125.1 25.925.9 26.426.4 25.625.6 25.525.5 25.025.0

30.930.931.331.3 30.930.9 31.431.4 32.432.4 31.831.8
33.233.2

34.834.8 34.134.1 34.634.6 33.833.8

37.837.8
35.835.8 36.436.4

35.135.1
36.336.3 37.737.7

39.739.7
42.342.3 41.641.6

42.842.8 41.841.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남성 여성

3.13.1
3.53.5

2.92.9 3.13.1
2.62.6 2.72.7

3.03.0
2.72.7 2.92.9

2.32.3 2.32.3

5.25.25.15.1 5.15.1
5.45.4 5.45.4 5.35.3 5.15.1

4.54.5 4.64.6
4.24.2

4.84.8

7.57.5
7.07.0

7.47.4
7.97.9

8.58.5 8.38.3

7.57.5

6.56.5 6.66.6 6.46.4

7.77.7

비만율1) 저체중률2)

2007-2009 2010-2012 2013-2015 2016-2018 2019

전체 남성 여성

55.955.954.354.3
58.458.457.057.057.057.0

59.859.858.658.6
62.462.461.761.760.660.6

67.967.968.568.570.570.570.770.7
68.068.0

2007-2009 2010-2012 2013-2015 2016-2018 2019

전체 남성 여성

82.782.782.982.982.182.181.781.7

79.679.6

86.886.886.686.685.885.885.585.5

83.383.3

93.793.793.193.1
92.092.0

91.091.0
89.589.5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3) 주관적 비만 인지율4)

주: 1)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분율; 2) 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인 분율; 3)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최근 1년간 본인 의지로 체중을 감소하려

고 노력했던 분율; 4)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 pp. 153-163의 <추이표 3-1>, <추이표 3-2>, <추이표 3-4>, 

<추이표 3-5>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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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시도율이 남성과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

상씩 높다. 그리고 19~29세 연령군의 연간 체중

감소 시도율은 남녀 모두 가장 높다. 그렇지만 

19~29세 남성의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은 60.9%

이고, 여성의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은 이보다 높

은 75.8%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의 경우 

19~29세를 비롯하여 40~49세와 50~59세 연

령군의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은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인 비만인 중 스스로 자신의 체형

을 비만으로 인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 연령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지

금 이 통계만 보면, 남성에게서 신체이미지 왜곡 

현상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를 비만 단계를 비

롯하여 과체중 단계, 저체중 단계, 정상체중 단계 

등과 같이 세분화해서 그 인지율을 보면 지금의 

통계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

1)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 체형 간 격차

19~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현재 체

형과 이상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외모평가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외모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Stunkard, Sorensen, Schulsinger(1983)가 

처음 제안한 Figure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는데, 

숫자가 클수록 체형도 크고 그만큼 비만도 역시 높

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남녀 모두 현재 체형과 이

상 체형 간에 격차가 존재하였다. 남성의 경우 현

재 자신의 체형을 6번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26.2%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 소폭 작은 5번 체형

그림 3. 남녀 성인의 체중감소 시도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 및 저체중률(2019년 기준)

(단위: %) 

3.63.6

15.215.2

0.90.9

10.510.5

2.12.1

4.24.2

1.61.6

3.53.5

1.71.7
1.11.1

4.94.9
3.43.4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0.960.9

75.875.8

53.153.1

63.963.9
57.357.3

70.570.5

57.657.6

74.874.8

54.354.3

67.767.7

44.544.5

34.234.2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89.589.5
96.896.8

89.289.2
99.799.7

86.786.7
95.695.6

74.874.8

94.094.0

74.074.0

91.491.4

55.555.5
62.162.1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저체중률1) 연간 체중감소 시도율2) 주관적 비만 인지율3)

주: 1) 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인 분율; 2)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최근 1년간 본인 의지로 체중을 감소하려고 노력했던 분율; 3)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 pp. 156-163의 <추이표 3-2>, <추이표 3-4>, <추이표 3-5>

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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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지율은 20.7%였다. 그러나 이상 체형은 

이보다 작은 4번 체형이 거의 과반인 49.6%였다. 

여성은 1~9번 체형 중에 4번과 5번을 현재 체형

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26.3%와 25.4%로 가장 많

았다. 그러나 이상 체형은 현재 체형보다 작은 3번 

체형과 4번 체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각각 

44.3%와 32.2%였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체형과 

이상 체형 간의 차이만큼 왜곡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과대왜곡인지 혹은 과소왜곡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제시

한 것이 이다음의 결과표이다.

2)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현재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5가지 범주(매우 마른 편~매

우 살찐 편)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약간 살찐 편(약간 비만)’과 ‘매우 살찐 편(매우 

비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었는데, 

특히 ‘매우 살찐 편’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여성이 

13.1%로 남성 9.4%보다 좀 더 높았다. 이렇게 

주관적 체형 인식의 5가지 범주별로 실제 신장과 

체중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개개인의 체형을 의

미하는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서 적용해 보

았다. 그 결과, ‘약간 살찐 편’이라고 응답한 남성

그림 4. 성인 남녀의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 인식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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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식 외(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99-107의 결과를 재구성함; Figure 

Rating Scale은 Stunkard et al.(1983)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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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6.0kg/m2로 실제 비

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약간 살찐 편’이라고 응

답한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3.7kg/m2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비만도 분류 기준에 따라 

정상체중에 속할 수도 있고, 과체중에 속할 수도 

있다. 어떠하든 간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아래

의 체형 인식이다. 자신의 체형을 ‘보통(정상체

형)’이라고 인지하는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

(BMI)는 22.9kg/m2이지만 여성의 평균 체질량

지수(BMI)는 이보다 적은 20.7kg/m2이었다. 남

녀의 평균 체질량지수(BMI) 20.7~22.9g/m2는 

정상체중에 속하지만, 여성만 보면 실제 마른 정

상체중에 속한다. 문제는 이렇게 정상체중 구간

에 속하는 남녀에게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과대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서 더욱 그러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남녀에게 현재 자신의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전혀 만족 안 함~매우 

만족함)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성 중 ‘매우 만

족’ 응답자의 평균 신장은 180.6cm, 평균 체중

은 68.8kg이었다. 동일 기준으로 여성 중 ‘매우 

만족’ 응답자의 평균 신장은 165.8cm, 평균 체

중은 51.5kg이었다. 이처럼 남녀의 가장 만족도

가 높은 응답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근거하여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 보면 아래 좌측 그림

과 같다. 남성은 21.1kg/m2, 여성은 18.7kg/m2

이다. 비만도 분류에서 저체중의 기준은 18.5kg/m2 

미만인데 이를 적용하면, 여성이 가장 만족하는 체

형은 저체중의 마른 체형이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은 15세부터 64세까지 가장 만족하는 

체형의 체질량지수(BMI)가 20.2~22.2kg/m2에 

분포한다. 이는 실제 정상체중에 해당된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서 

보였던 수치보다는 전 연령대의 체질량지수(BMI) 

범위가 15.4~19.6kg/m2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15~19세 중에서 자신의 신장과 체중에 대

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평균 신장은 

165.3cm, 평균 체중은 42.0kg으로, 평균 체질

량지수(BMI)는 15.4kg/m2이었다. 20~29세는 

표 1. 성인 남녀의 주관적 체형 인식 및 체질량지수(BMI) 평균

(단위: %, BMI)

구분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살찐 편

(약간 비만)

매우 살찐 편

(매우 비만)
전체

남성

비율 2.6 14.4 28.1 45.6 9.4

1,321BMI 평균

(표준편차)

19.3

(1.8)

20.9

(2.3)

22.9

(1.8)

26.0

(2.3)

30.9

(3.7)

여성

비율 1.4 12.2 29.0 44.4 13.1

1,264BMI 평균

(표준편차)

17.4

(1.7)

18.7

(1.3)

20.7

(1.5)

23.7

(2.4)

28.9

(4.0)

주: 체질량지수(BMI)= 체중(kg)/[신장(m)]2

자료: 김동식 외(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111의 결과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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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보다는 다소 높지만 만족자의 평균 신

장은 166.7cm, 평균 체중은 50.3kg, 평균 체질

량지수(BMI)는 18.1kg/m2이었다. 이 두 연령군

에서 만족하는 체형은 실제 저체중에 해당된다.

아울러 전체 체질량지수(BMI) 범위로 확장하

고 여기에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체형과 교차해서 

다양한 신체이미지 왜곡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

과는 아래 우측 그림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남녀

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이 비왜곡과 왜

곡의 비율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왜곡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과대왜곡에서 그러하

다. 즉, 실제 자신의 비만 수준보다 자신의 체형

을 더 크거나 살찐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15~19세 여성의 경우 전체의 43.5%가 과대왜

곡을 보인다. 이보다는 적지만 20~29세 여성과 

30~39세 여성의 과대왜곡률은 각각 33.2%와 

36.0%이다. 그런데 40~49세 여성의 과대왜곡률

은 이들 두 연령군보다 높은 41.9%였고, 50~64

세 여성에서도 35.2%가 과대왜곡에 속한다. 이

를 종합해 보면, 여성은 대체로 전 연령군에서 마

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

것이 자신의 실제 비만도와 다르게 인식하는, 즉 

과대왜곡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여성 외모의 사회적 인식과 외모관리 행동

가. 여성 외모의 사회적 인식과 불안감

1) 여성 외모의 사회적 인식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성공하려면 외모는 중

요하다’에 대해 남성의 68.7%, 여성의 56.0%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에서 여성이 성공하려면 외모는 중요하다’에 대

그림 5. 성인 남녀가 ‘매우 만족’하는 체형에 근거한 평균 체질량지수와 신체이미지 왜곡

(단위: B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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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매우’ 만족자의 평균 체질량지수(BMI) 신체이미지 왜곡 비율

주: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2

자료: 김동식 외 (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25-129의 결과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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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대다수의 여성인 90.3%가 ‘그렇다’고 응

답하였다. 남성의 응답률도 82.5%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능력보다

는 외모가 더 중요하다’에 대해 여성의 6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 역시 63.3%가 동

의하였다. 특히, 20대 여성의 동의율은 74.0%로 

전체 연령군에서 가장 높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능력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의율이 각각 34.9%와 

27.9%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는 능

력보다 더 우선되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다’에 대해 남성은 64.6%가 동의하였

지만, 여성은 이보다 많은 80.7%가 동의하였다. 

특히, 청년여성(15~39세)의 동의율이 86.7%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 중에서도 15~19세의 동의

율은 90.7%였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

한 외모는 여성에게 더 강요된다’에 대해서도 대

다수의 여성(90.7%)이 동의하였다. 이에 대한 남

성의 응답률도 75.9%였다. 생애별로도 청년여성

의 동의율은 91.5%인데, 특히 20대 여성의 동의

율은 94.1%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사회에서는 남녀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 외모의 사회적 기준 이탈에 대한 불안감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로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모) 기준에 미치지 못

그림 6. 성인 남녀의 우리 사회 외모 중요성 및 바람직한 외모 기준 인식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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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남녀 외모 중요성 인식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외모 기준 인식률

자료: 김동식 외(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39-143, pp. 150-153의 결과를 재

구성함.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 및 외모관리 행동과 정책적 시사점  |  51

할까 봐 종종 불안하다’는 데 대해 남성의 28.6%, 

여성의 37.2%가 ‘(약간+매우) 그렇다’고 응답하

였다. 이 역시 청년여성의 동의율이 45.8%로 가

장 높았는데, 이 연령층 안에서도 15~19세와 

20~29세의 동의율은 각각 이보다 더 높은 53.1%

와 47.0%였다. 이어서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걱정된다’와 ‘내 외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 봐 걱정된다’에 대해서도 청

년여성의 동의율은 각각 39.1%와 43.8%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 역시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15~19세와 20~29세의 동의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를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리사

회가 설정한 외모 기준에서 벗어날까 봐 더 불안

해하고 있고, 자신의 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

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항목은 4점 척도로 측정된 ‘외모

에 대한 불안감’으로 1~4점을 부여하여 합산

(3~12점)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를 외모평가 기준인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체형 

인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기준에서 정

상체중 및 정상체형의 남녀에 비해 저체중/마른 

편과 과체중/비만 및 살찐 편으로 인지하는 남녀

의 불안감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전반

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남녀보다 

불만족하는 남녀에게서 불안감 점수가 좀 더 높

았다. 그러나 신체이미지 왜곡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대왜곡 여성에게서 

불안감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모든 통계에

서 여성의 불안감 점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이는 자신의 외모가 정상 기준에서 벗

어나거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더 갖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여성이 더욱 그러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

그림 7. 성인 남녀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 인식률

(단위: %, 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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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불안감 외모평가 기준별 외모에 대한 불안감

자료: 김동식 외(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55-158의 결과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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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에게 가하는 외모의 압박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외모관리 행동과 건강

1) 불건강 외모관리 행동 및 미용성형 경험

최근 1년간 외모관리를 위해 12가지 불건강 

행동(하루 1끼 먹기, 24시간 굶기, 원 푸드 다이

어트, 비처방 약물 복용, 설사제설사약/변비약  

복용, 식사 후 구토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

어보고, 유경험 시 1점을 부여하여 총합산점수

(0~12점)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평균은 

3.7개로 남성의 2.4개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여성이 외모관리를 위해 좀 더 다양한 불건

강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애별로는 청

년층이 3.4개였고, 중장년은 이보다 적은 2.7개

였다. 성별로는 청년여성이 4.0개로 가장 많았는

데, 세부적으로 보면 20~30대 여성의 불건강 외

모관리 행동 경험 평균은 4.1~4.2개였다. 40대 

여성은 이보다는 적지만 3.9개였고, 10대 여성

도 3.2개였다. 이 결과를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모관리를 위해 다양한 불건강 행동에 노

출된 경향이 높은데, 특히 20~30대 여성이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외모가 여

성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능력보다 더 중

요한 요소이며,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바람직

한 외모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까 불안해하는 연령층이 특히나 청년층(15~39세)

에서 많이 확인되는 점과 연관성이 있다.

또 외모관리를 위해 불건강 행동 경험을 외모

평가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다양하게 하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체형 인

식과 관련해서는 저체중/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그림 8. 성인 남녀의 최근 1년간 외모관리를 위한 불건강 행동 경험 평균

(단위: 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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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개 불건강 체중조절 행위에 대해 유경험 시 1점을 부여하고, 총합산점수는 0~12점으로 배점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외모와 외모관리에 관한 인식과 경험 조사. (2019). 원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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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보다는 정상체중 및 보통체형으로 인식하는 

남녀에게서, 그리고 이들보다는 체질량지수가 비

만이거나 살찐 편으로 인식하는 남녀에서의 불건

강 외모관리 행동이 더 다양하였다. 또한 전반적

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남녀보다는 

불만족하는 남녀에게서 다양한 불건강 외모관리 

행동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이

미지 왜곡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우 과대왜곡에

서의 불건강한 외모관리 행동이 평균 4.0개로 가

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실제 체질량지수가 높

고 스스로 인지하는 체형이 클수록, 그리고 전반

적인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자신의 실제 체

형보다 인지하는 체형이 크다고 보는 과대왜곡에

서의 외모관리를 위한 불건강 행동이 더 다양하

고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외모관리를 위해 미용성형 시

술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본 조사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미용성형 경험은 총 15가지 

신체 부위(눈/눈밑, 코, 입술, 이, 볼/광대, 귀, 

턱, 안면 윤곽, 모발, 피부/주름, 가슴, 팔/손, 다

리/발, 체형/보디라인, 엉덩이 등)를 조사하였는

데, 하나의 신체 부위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 경험자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여

성의 미용성형 경험률은 39.4%로 남성의 16.6%

에 비해 약 2.4배 높았다. 생애별로는 청년층(40

대 미만)의 미용성형 경험률은 32.1%로 중장년

의 2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청년여

성의 미용성형 경험률은 46.4%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여성은 이보다 낮은 34.1%, 그리고 청년

남성과 중장년남성은 각각 18.9%와 14.5%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중에서도 30대

의 미용성형 경험률은 50.7%로 가장 높았다. 20

대는 이보다 소폭 낮은 47.7%였고, 40대와 50

대는 각각 35.1%와 33.4%였다. 10대의 경우도 

그림 9. 성인 남녀의 평생 기준 미용성형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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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식 외(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74-176의 결과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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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경험률이 24.6%였다.

외모평가 기준별 미용성형 경험률을 보면, 모

든 기준에서 여성의 미용성형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먼저 체질량지수 기준에

서 보면, 저체중 남성의 미용성형 경험률은 9.4%

였지만, 저체중 여성의 경험률은 52.7%로 5.6배

가 높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성은 체질량지수

가 높을수록 미용성형 경험률도 증가하지만, 여

성은 그 반대로 체질량지수가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비만 순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주

관적 체형 인식 역시 체질량지수에서 보였던 체

형별 기울기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기울기는 매우 뚜렷하다. 신체이미지 왜

곡의 경우도 비왜곡군에 비해 왜곡군에서의 미용

성형 경험률이 높은데, 유의미한 차이는 여성에

게서만 확인된다.

2) 섭식장애 경험

지난 1개월 동안 폭식증과 거식증 관련 항목

으로 구성된 10가지 섭식장애 행동에 대해 각각 

경험 여부를 물어보고 유경험 시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평균값(범주: 0~10)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평균 섭식장애 행동은 2.4개(표준편차 

2.4)로 남성 평균 1.5개(2.0)보다 상대적으로 많

았다. 생애별로는 섭식장애 행동 경험은 청년층

이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 특히 청년

여성이 3.1개(2.1)로 가장 많았다. 연령을 좀 더 

구분해서 보더라도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의 섭

식장애 행동 경험 평균은 각각 3.4개(2.7)로 가

장 많았다. 이보다 소폭 적지만 30대 여성의 섭

그림 10. 성인 남녀의 섭식장애 행동 경험 평균

(단위: 점/평균)

1.51.5

2.42.4 2.42.4

1.61.6
1.81.8

1.21.2

3.13.1

2.02.0

1.21.2

2.12.1
1.81.8

1.31.3
1.11.1

3.43.4 3.43.4

2.62.6
2.22.2

1.81.8

남
성

여
성

청
년

중
장

년

남
성

-
청

년

남
성

-
중

장
년

여
성

-
청

년

여
성

-
중

장
년

남
성

-
1
0
대

남
성

-
2
0
대

남
성

-
3
0
대

남
성

-
4
0
대

남
성

-
5
0
대

 이
상

여
성

-
1
0
대

여
성

-
2
0
대

여
성

-
3
0
대

여
성

-
4
0
대

여
성

-
5
0
대

 이
상

성별 생애 성별 X 연령성별 X 생애

1.01.0

1.91.9

1.31.3

2.42.4

1.81.8

2.82.8

1.01.0

1.71.7
1.51.5

2.22.2

1.71.7

2.82.8

1.71.7

2.32.3

1.41.4

2.72.7

1.01.0

1.91.9

1.31.3

2.22.2

1.81.8

2.82.8

저
체

중

정
상

체
중

과
체

중
/비

만

마
른

 편

보
통

살
찐

 편

비
왜

곡

과
대

왜
곡

과
소

왜
곡

불
만

족

만
족

남성 여성

체질량지수(BMI) 주관적 체형 인식 신체이미지 왜곡 전반적 신체
만족

성별·생애별 섭식장애 행동 경험 평균값 외모평가 기준별 섭식장애 행동 경험 평균값

주: 10가지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김동식 외, 2019, p. 286): ① 식사할 때가 아닌데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② 배고프지 않을 때도 많이 먹는다, ③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많이 먹는다, ④ 그만 먹고자 할 때 이를 멈출 수 없다, ⑤ 많이 먹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을 느낀다, ⑥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없다, ⑦ 식사 

후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⑧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⑨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다, ⑩ 음식 조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외모와 외모관리에 관한 인식과 경험 조사. (2019). 원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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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애 행동 경험 평균은 2.6개(2.4)였다. 대체

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녀 모두 섭식장애 행위 경

험이 많았다.

섭식장애 행동 경험을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체형 인식 기준으로 보면, 이 모두 비만도가 높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체형이 클수록 그 평균값도 

높았다. 즉, 실제 비만이거나 스스로 자신을 살찐 

체형으로 인식할수록 섭식장애 행동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신체이미지 왜곡 기준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실제 비만 수준보다 더 살쪘다고 인

식하는 과대왜곡군에서의 섭식장애 행동 경험 평

균은 2.7개(2.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

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 섭식장애 행동 경험 평균이 2.8개

(2.5)로 가장 많았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신체이미

지 왜곡과 외모관리 행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청소년건강

행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우리사회의 외모 

중요성과 외모 기준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요구되는 현상과 외모관리를 위해 불건강 행동이

나 미용성형으로 대체하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의 외모관리 조사 통계를 활

용·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청소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확인된

다. 그리고 잠재적 비만 단계인 과체중률도 증가

세가 관찰된다. 이로 인해 향후 비만율은 지금보

다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체중감소

를 위한 시도율은 모든 생애에서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만인의 비율만큼 

체중감소 시도율은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것이 비만율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체중감소 시도

가 걷기나 운동 등 건강한 신체활동이 아닌 불건

강한 활동이나 행동으로 시도되는 경우도 많아지

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상체형

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 행동들은 일시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으

며 무엇보다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섭식

장애에 국한해서 간략히 그 영향을 살펴보았지

만, 외모관리 조사 통계를 활용한 보고서(김동식 

외, 2019)에서는 자존감, 우울감 및 자살충동 등 

다양한 정신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

녀 자신의 실제 체형과는 다르게 왜곡하고 자신

의 체형에 불만족하게 하는 우리사회의 성별화된 

외모/몸의 기준이 특히나 여성에게는 불안감을 

심어 주어 불건강한 행동이나 미용성형으로 외모

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의 정책적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은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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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외

모에 대한 비교 의식과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사회적 관행을 멈추어야 한다. 이를 가

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이 채용 현장이다. 이 문

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4

항 1호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채용 

현장에서는 지원자,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 차별

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채용 시 외모 식별 및 

평가 금지를 위해 표준이력서 양식이 도입되었으

나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는 낮은 수준이

다. 표준이력서 활용을 제고하고, 채용과 업무에

서 외모 차별과 평가를 금지하도록 하려면 근로

감독관을 통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

엇보다 채용 기관과 면접관의 인식이 변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에 관련 내용 

추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 이 글에서 살펴본 신체이미지 왜곡과 불

건강한 외모관리의 원인은 노동 현장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일상 속

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는 성별화된 외모 기준과 

차별, 평가의 관행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런 관행은 방송 통신과 출판·인쇄 분야, 패

션과 의류 산업 분야, 미용성형 산업 분야 등 다

양한 산업에서 기인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외모

를 성적 대상화, 상품화, 왜곡화, 획일화, 차별화

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획일적이고 성별화

된 외모상·신체상을 부추기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출판·인쇄물에서 외모와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왜곡화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

가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글에서 활용한 

통계에서 확인하였듯이 성장하는 청소년의 외모 

인식의 왜곡성이다. 성장기의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의 외모와 몸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지만, 방송 통신과 출판·인쇄물, 패션·

의류 및 미용성형 광고 등에서 편향되고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여,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변화하는 외모와 몸을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외모 이탈로 간주하여 타

인을 차별·평가하거나, 외모나 체형을 바꾸고자 

불건강한 행동이나 미용성형 방법으로 외모관리

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글의 통계를 보며 

사회적 외모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과 사회적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불건강한 외모

관리를 경험한 청소년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시사점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 활용

하였던 국민건강통계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

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자료 생산과 활용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들 통계로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수준과 체중조절 시도 및 신체이미지 

왜곡 등의 추이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를 근거로 정책적 개입 지점을 발굴하고 설

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의 

국가승인통계 내에 성별화된 외모와 신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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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다양한 외모관리 등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

고 이를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 요인을 파

악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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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Image Distor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Dongsik Kim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body image distor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omen have a lower obesity rate than men, but 

the distortion rate of their physical images are relatively high. In particular, women in their 

teens and 20s have a very high rate of body image distortion, and among women with 

excessive distortion, the proportions of unhealthy behaviors and cosmetic surgery to manage 

their appearance management are the highest. It is confirmed that such body image 

distortion and unhealth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re attributed to the pressure 

and standards on the appearance of women in our societ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olicies in various fields to raise positive 

perception of women's appearance and eradic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 appearance 

that deviates from soci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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